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안내 

 

안녕하세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가족, 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안내드립

니다. 

■ 일시 : 2026년 8월 13일, 14:00 

■ 장소 : 서울고등법원(춘천) 2법정동 제212호 조정실 

■ 사건 : 2025나386 손해배상(자) 

 

 

이번 기일의 핵심 — “ECU 사양서의 해당부분을 제출하라” 

내일 재판의 핵심은, 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 네 가지 쟁점과 피고의 반론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ECU를 자세하게 설명한 ECU 사양서의 해당 부분을 제출하라는 문서

제출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입니다. 

급발진의 진실은 ‘사고 순간 가속페달을 밟았느냐’ 하나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요구

하지도 않은 힘(토크)이 실제로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이상(異常)을 걸러내도록 설계된 자동

차 내부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답은 오직 제조사가 쥐고 있는 ECU 사양서 원문에만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8월 5일자 준비서면(1)과 오늘(8월 12일) 제출한 준비서면(4)을 통해, 이 사양서가 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 근거로 밝혔습니다. 

준비서면(1) — ECU 사양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준비서면(1)은 이 사건 ECU 사양서가 원·피고 양측의 상반된 주장의 진위를 가릴 중립적·객관적 1

차 증거임을 밝히고, 그 사양서 원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한 서면입니

다. 

①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하는지, ② 제동등을 켜는 제어기(BCM)와 ECU 사이에 

어떤 신호가 오가는지, ③ ECU가 사고기록장치(EDR)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기록하



는지, ④ 브레이크 오버라이드(BOS)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잘못 생

성된 위험토크까지 차단할 수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은, 피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내용이 이 사건 ECU 사양서상 실제 설계구

조와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페달은 단순한 전기적 스위치로서 ON/OFF 상태만을 ECU에 전달하고, 가속페달은 전

압 값으로 상태를 전달하나 이러한 신호에 대해 ECU 내부적으로 복잡한 알고리즘과 로직에 따

라 별도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피고 2026. 4. 28.자 준비서면 6쪽] 

피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직접 제출한 을 제42호증에는 “ECM2”라는 별도의 감시 기능 또

는 처리계층에 관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ECU가 페달신호를 단순히 전달만 하

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별도로 감시·검증하는 계층(ECM2)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제출한 자

료 자체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브레이크·가속페달 신호에 대하여 “복잡한 알고리즘과 로직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의 ‘영업비밀’ 주장도 전면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저희는 사양서를 일반에 공개하겠다

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통제 아래 사건 관련 부분만 제한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① 상세 목차·문서목록 제출 → ② 재판부만 보는 비공개(in camera) 제시 → ③ 쟁점 관련 

부분만 선별 제출 → ④ 열람자·복제·사용목적 제한이라는 단계적·보호된 제출방안까지 제시하였

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기술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의 검증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면(4) — 그림 두 장으로 ‘급발진의 순간’을 설명합니다 

오늘 제출한 준비서면(4)은, 이 사건과 무관한 국내 완성차그룹 ECU 개발 자회사(현대케피코)가 

국제 학술지에 공표한 논문에 실린 그림 두 장(Figure 1, Figure 6)만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Figure 1] 자동차에는 운전 기능(Level 1)과 별도로, 그 힘이 운전자가 시킨 만큼인지 지켜보는 

‘감시하는 층(Level 2)’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의 ‘ECM2’가 바로 이 Level 2 감시층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Level 1은 차량을 제어하고, Level 2는 그 제어 결과가 정상인지 다시 

감시하며, Level 3는 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Figure 1  E-GAS Monitoring Architecture Concept (갑 제120호증의 1, 53쪽) 

[Figure 6] 정상 주행에서는 실제로 나온 힘(실제토크)이 허용되는 힘의 범위와 운전자 요구 안에

서 나란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제토크가 허용 한계선을 뚫고 위로 치솟는 것 — 운전자가 그만

한 가속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힘이 튀어나온 것 — 이 바로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의 순간입니

다. 감시가 정상 작동한다면 이를 고장으로 판정해 즉시 힘을 끊고(Error Handling) 차량을 서행(림

프홈) 상태로 만들어 안전하게 멈춰 세웁니다. 반대로 그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상 토크가 

끊기지 않고 그대로 구동력으로 전달되어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급발진에 이릅니다. 

 

Figure 6  Overview of the Proposed Algorithm (갑 제120호증의 1, 57쪽) 



위 Figure 6의 오른쪽 하단 그래프가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희 입장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나타나면 전자제어 시스템은 이를 오류로 판정하여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차단

(Error Handling)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상 토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급발진이라는 것

입니다. 

아래는 위 오른쪽(Level 2) 그래프를 크게 확대하여, ‘급발진의 순간’을 저희가 주석으로 표시한 설

명도입니다. 

 

※ 논문 Figure 6 우측 하단(Level 2) 그래프를 확대하고 원고가 주석을 단 설명도입니다. 

그래서, ECU 사양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국 남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이 사건 차량의 감시장치(ECM2)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이 사건 차량의 Level 2(ECM2)에 과연 위와 같은 ‘이탈 감지’, ‘Error Handling’ 및 ‘차단’ 설계가 애

초에 채택되어 있는지, 어떤 이탈을 어떤 기준으로 감지하고 Error Handling을 통해 차단하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ECM2가 이탈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DTC(고장코드)가 뜨도록 설계되었는지

는 이 사건 자동차의 ECU 사양서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ECU 사양서의 해당 부분이 제출되어

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유리한 자료를 막연히 뒤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업계 문헌으로 그 

존재와 구조가 뒷받침되는, 원·피고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릴 중립적·객관적 검증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당사자의 설명이 아니라 사양서 그 자체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원고 설명도]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나타났을 때 — 차단되면 안전, 차단에 실패하면 급발진 

 

※ 논문 Figure 6의 Error Handling(고장 대응·차단)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한 원고 설명도입니다. 

 

유가족의 입장 

재판부가 이번 기일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절차를 정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자체입니다. 

“ECM2는 무엇을 감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상을 판단하며, 이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차단하

도록 설계되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차량의 실제 ECU 사양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가족  도현이 아빠  이상훈 


